
“행복은추구대상아냐…비우면찾아오는귀결점”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 추구입니다.

행복하려면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요? 

-몇년 전 펴낸 법문집‘행복하려면 놓아라’에

서도 밝혔듯이 행복이란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

닙니다.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찾

아오는 귀결점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마

음속의 묵은 욕심과 때를 벗겨내면 마음이 고요

해지고 편안해 집니다.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찾

아오죠. 혼자서 하기 힘들면 가까운 절을 찾아가

보세요.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도 목욕탕입

니다. 육신의 때를 벗기는 곳이 대중 목욕탕이라

면마음의때를벗기는곳이바로절입니다.

▲천호희망재단 설립 이후 나눔행 실천에 활

발하신데요. 어떤 인연으로시작하셨나요?

-사찰의 주지를 지내고 선방서 참선만 해오다

뒤늦게 어려운 아이들의 실상에 눈을 떴습니다.

조계종 대표단으로 2007년 방문한 북한서 굶주리

는 동포 어린이들을 본 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에 첫 자선 서예전을 열어 도왔습니다. 미력하나

마내온전한힘으로도울수있는방법을찾기위

해서였지요.

그러다가 2012년에 캄보디아 오지를 방문할 기

회가 생겨 가보니 대다수 학생들이 교과서도 없

이 공부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 하고 천호희

망재단을 설립해 교과서와 학용품을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어 프놈펜 시아누크왕립불교대

학에 컴퓨터를 기증하고, 씨엠립 인근 바탐방 지

뢰마을에는 쌀을 보냈습니다. 힘들지만 가능하면

협찬 없이 혼자 힘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칫 잘못하면 업을 짓기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였지요. 인생을 회향할

나이인데 마지막에 좋은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요?(웃음) 

▲구호사업중에 특별히 교육 사업에 전념하

시게된계기는요?

-캄보디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사업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십년수목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이란 말이 있지요. 〈관자(管子)〉서 유

래 된 말인데‘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

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라는 의미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비유하는 고사 성어입니다. 또

한〈권수(權修)〉편에 보면 1년 계획으로는 곡식

심는 것 만한게 없고, 10년 계획으로는 나무 심는

일 만한 게 없으며, 일평생 계획으로는 사람 키우

는 일 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一年之計, 莫

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終身之計, 莫如樹人.

一樹一獲者穀也, 一樹十獲者木也, 一樹百獲者人

也) 인재 양성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것이니 만큼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해야 한

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

計)’라는말도이로부터비롯된것입니다. 캄보디

아의 장래는 바로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 교육에

있다는 생각서 이 사업을 앞으로 죽을때까지 꾸

준히해나갈것입니다.

▲텝퐁 스님의 요청도 구호활동을 하게 된

이유중 하나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느정도

후원을하셨는지요? 

-승왕 텝퐁 스님은 캄보디아서도 재정이 열악

한 북서부 국경지역 쁘레아비히어 주와 오도르민

쩨이 주 학교들에 교과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캄보디아 벽지 마을 학교에 체

계적인 교과서 지원을 매년 하기로 약속했지요. 2

개주의학교중 1~2개학교를선정해, 학생수대

비 50%~100%의교과서를지원하고, 제작되는교

과서에는 겉표지에 후원자를 명시했습니다. 그동

안 네 번 정도에 걸쳐 교과서 2만부 정도를 후원

했지요. 앞으로 3만부 정도 더 후원 할 생각입니

다. 그리고 캄보디아 뿐 아니라 네팔과 라오스 등

에도교육불사를꾸준히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스님께서 수행자로서 올곧게 보시

행을펼치며살수있던데에는스승인금오(金

烏·1896∼1968)스님의 가르침이 크신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1956년 환갑의 나이로구례 화

엄사 주지였던 금오 스님은 스무 살의 새파란 제

자가 조금이라도 게으른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9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

시도놔두지않고계속수행과공부, 울력등을시

켰지요. 그때는 무척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스승

의 가르침은 평생 저에게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

게 하는 큰 힘이 됐습니다. 수행자는 냉철해야 합

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을 망치

게돼죠. 은사스님이참선을강조한것도바로수

행이 바탕이 돼야 공부도 잘한단 이유 때문임을

뒤늦게 알았지요. 금오 스님이 없었으면 오늘의

월서도없었을겁니다.

▲스승인 금오 선사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업

적을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이신데, 그동안 어

떤일을하셨는지요?

-금오 스님께서는 청정승단을 수호하는 불교

정화운동과 선불교 정통을 몸소 확립하는 등 큰

업적을 남겼지만, 문자로 가르침을 남기지 않아

후세 사람들이 유훈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

니다. 이는 한국불교의 큰 소실이라고 생각해 스

님의 어록과 가르침, 유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는 작업을 본격화 하기 위해‘금오선수행연구원’

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선사의 정화운동을 조명

한〈금오 스님과 불교정화운동〉(전 2권)을 펴냈

고, 이를 기반으로 동국대 종학연구소와 합심해

금오스님의생애와수행관, 계율관, 선사상등선

사의 삶과 사상체계를 학문적으로 조명한〈금오

스님과 한국불교〉, 법문을 정리한〈금오집〉등을

잇달아 발간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교신문과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물을 책으로 묶고 저의 제

자들도 금오선사 연구로선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

기도 했습니다. 올해가 금오선사 탄신 120주년이

되는해인만큼스님의연구는계속될것입니다.     

▲법주사 조실도 겸하고 계신데 후학들에게

강조하시는말씀이있다면요?

-육신은 그냥 한 벌의 옷일 뿐입니다. 탐심이

란한번입고버릴옷에치장을하는허망한짓이

지요. 저는 50살이 지나면서부터 삶의 무상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행이 무상하다는 인식에서

본래면목의‘한 물건’을 찾아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삶의 무상성을 깨달아 마음을 바꿔 욕심과 화

와 집착을 줄이는 지혜를 내는 것이‘생활 속의

불교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무상성을 생각

하면 욕심 덜 내고, 덜 섭섭해 하고, 덜 화내고, 덜

집착하게 돼 어리석음이 줄어듭니다. 도인처럼

탐(욕심), 진(성냄), 치(어리석음) 삼독심을 완전

히 끊기는 어렵지만 생활 속에서 그것을 참고 줄

이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한자락청하겠습니다. 

-‘금강경 오가해(金剛經 五家解)’에‘竹密不

防流水過(죽밀불방류수과)/ 山高豈碍白雲飛(산

고기애백운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해도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흰구름 지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과 구름처럼 걸림 없이

살라는 뜻이지만, 어떤 역경이라도 물과 구름처

럼뚫고가라는가르침이기도하죠. 

어두운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역경

이 닥치면 주저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

하며 피하지 말고 돌파하세요. 그러다보면 분명

길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인내하는 그 순

간이 잠시 지루하더라도 이겨내시면 반드시 돌

파구가 생깁니다. 그게 우리네 삶의 흐름이자

순리죠.

월서 스님은 1956년 전남 구례 화엄사서 금오

스님을은사로출가한선승이다. 스님은한국전쟁

후 전투경찰에 근무할 당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처음 체험했다.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서 동료들의

전사를목격한것이다. 제대후에도그고통의잔

영은 가셔지지 않았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 지인

의추천으로지리산실상사약수암으로찾아가금

오 스님을 친견한 후 곧바로 출가했다. 이후 스님

은 수행정진에진력했으며, 특히 30여년 전부터는

‘선묵일여’(禪墨一如) 정신으로 정진한 선사로

유명하다. 본지는 창간을 맞아 월서 스님에게 자

비나눔의의미와삶을살아가는지혜를들었다. 

정리=김주일기자

월서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1936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다. 1956년 화엄사

에서 금오 스님 계사로 사미계를, 1959년 범어사

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남지

장사, 분황사, 불국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장, 재무부장, 중앙종회의장(1990), 호계원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계종 최고 품계

인대종사에오른월서스님은조계종원로의원으

로 현재는 법주사 조실과 천호희망재단 이사장을

맡고있다. 

저서로는〈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깨달음

이 있는 산사〉〈행복하려면 놓아라〉〈거울 속 성

불의길〉등이있다.

선지식에게 듣는다

제행이무상하다는인식에서

본래면목의‘한물건’을찾아내는

것이부처님가르침입니다.

“

”

육신은그냥한벌의옷일뿐입니다. 

탐심이란한번입고버릴옷에

치장을하는허망한짓이지요. 

“

”

A6 2016년 10월 12일수요일 / 불기 2560년 특별인터뷰

캄보디아오지학교에학용품을전달하는월서스님캄보디아오지학교에학용품을전달하는월서스님캄보디아오지학교에학용품을전달하는월서스님캄보디아오지학교에학용품을전달하는월서스님캄보디아오지학교에학용품을전달하는월서스님캄보디아오지학교에학용품을전달하는월서스님캄보디아오지학교에학용품을전달하는월서스님캄보디아오지학교에학용품을전달하는월서스님캄보디아오지학교에학용품을전달하는월서스님캄보디아오지학교에학용품을전달하는월서스님캄보디아오지학교에학용품을전달하는월서스님캄보디아오지학교에학용품을전달하는월서스님

제 1117 호
1994~2016

대 한 불 교 전 통 조 계 종
네팔불교 룸비니 평화재단과 교류하는 국내 유일한 종단

본종은釋迦世尊의自覺覺他覺行圓滿한根本敎理를奉體하며直指人心見性成佛傳法度生을종지로하고있으며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普愚國師를 宗祖로 하여 韓國佛敎中興祖 鏡虛禪師로 부터 法脈을 이어받은

滿空禪師, 飽山禪師, 牛角道一禪師의 傳法을 傳受하여 宗旨宗風을 세운 傳統宗團입니다. 

전법대화상 : 우각당 도 일 대 선 사

종 정 : 혜강당 석능인대종사 (석가여래부촉법 제 77대)

원로최고의원 : 각암. 지산
원 로 의 원 : 보각. 덕암. 지원. 법하

원로의장 : 돈오 종회의장 : 법장 총무원장 : 동담 중앙연수원장 : 대웅
사정원장 : 귀천 승정원장 : 덕암 법계고시위원장 : 혜암 중앙선원장 :혜광
승가대학장 : 도안 교육원장 : 무아 포교원장 : 효천 율원원장 : 두현
호계원장 : 혜명 염불원장 : 상호 문화원장 : 보관

총무부장 : 지관 재무부장 : 수연 교육부장 : 응수 호법부장 : 혜관
사회부장 : 도법 규정부장 : 광명 비구니부장 : 보현 문화부장 : 연제
사서실장 : 지혜 문도총무 : 청아 사무국장 : 적광

경기교구종무원장 : 금조 인천교구종무원장 : 진각 경남교구종무원장 : 무척 충북교구종무원장 : 길상 충남교구종무원장 : 지원
대구교구종무원장 : 법천 경북교구종무원장 : 성법 부산교구종무원장 : 심공 울산교구종무원장 : 무정 총본산행자교육원장 : 승관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번지 각황사 ☎ 053)325-0400. 010-7283-0089. 팩스 053)325-4848

현 종 도 425명
등록사찰수 412개사찰

종도모집중입니다.

을 축하합니다


